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당장 나가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트럼프의 인종청소 구상 반대한다!
2월 4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여 “소유”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가자 전쟁 동안 이스라엘은 미국 등 서방이 제공한 

막대한 무기로 가자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그곳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영구

히” 내쫓고,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연

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은 그곳을 떠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77년 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팔레스

타인인이 고향에서 쫓겨나 타국을 전전하는 난민이 됐

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남은 사람들도 권리를 인정받

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독립 염원을 갖고 80년 

가까이 끈질기게 저항해 온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200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

을 가자지구에서 내쫓겠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이어져 온 인종청소에 다름 아닙니다. 

인종청소는 가자지구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자 

휴전이 발효되자마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에서도 유례없는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벌써 2만 

6000명이 피란민이 됐고 그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동의 “평화 중재자”를 자처한 트럼프는 이제 가

자 휴전도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와 접한 이집트, 서안지구와 접

한 요르단의 지배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인들을 받아

들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지배자들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그

간 자국 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탄압해 왔습니

다. 그러나 트럼프의 구상에 동조한다면, 그들은 자

국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전쟁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세계적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한국에서

도 2023년 10월 11일 국내 첫 긴급 집회를 시작으로, 

재한 팔레스타인인·아랍인들과 한국의 시민·사회 단

체들이 모인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매주 연대 집회·행진과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인종청소 

계획에 맞서 더 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거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알리고 인종청

소와 서방과 친서방 정부들의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

한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문의: 010-7550-2131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  palestine-solidarity.or.kr  |  인스타그램 @people.freepalestine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매주 주말에 열리는 서울 집회와 여러 지역 집회, 다양한 활동 소식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도 팔로우하세요!

웹사이트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2.23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 

일시:  2월 23일(일) 오후 2시 

장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맞은편(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참가하고 사회자와 연설자로 나섭니다.



Stop Genocide!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No to Trump’s plan for ethnic 
cleansing of Palestinians!

On 4 February (local time), Trump announced that 

the US would “take over” of Gaza and “own” it.

During the war on Gaza, Israel razed it to the 

ground with massive weapons supplied by the West, 

including the US.

Now, Trump wants to evict the Palestinians from 

there ‘permanently’ and turn Gaza into ‘the Riviera 

[Mediterranean coastal resort] of the Middle East,’ 

which is blatantly ethnic cleansing. 

The founding of Israel 77 years ago already 

resulted in millions of Palestinians being driven 

from their homes and becoming refugees travelling 

from country to country. Those who remained 

in Palestinian lands have suffered under Israeli 

oppression with no recognised rights. 

That’s why Palestinians have been fighting for 

independence for nearly 80 years.

Now, Trump wants to expel up to two million 

Palestinians from Gaza, which is nothing short of 

ethnic cleansing that has been going on since Israel’s 

founding 77 years ago. 

As soon as the Gaza ceasefire went into effect, 

Israel launched an unprecedented offensive in the 

West Bank. Already 26,000 Palestinians have been 

displaced, and the numbers are rising.

Trump, the self-proclaimed ‘peacemaker’ of the 

Middle East, now says he “cannot guarantee” the 

Gaza ceasefire will hold.

Trump is pressuring the rulers of Egypt, which 

borders Gaza, and Jordan, which borders the West 

Bank, to take in Palestinians.

The rulers of these countries rely on US support 

and have historically suppressed Palestinian solidarity 

movements within their borders. But if they go along 

with Trump’s plan, they will face huge public outrage.

Israel’s genocidal war has sparked a global 

movement in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s. 

In Korea, the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a group of Palestinians, Arabs and Korean civil society 

organisations, has been holding weekly solidarity 

rallies, marches, and other activities, starting with 

the first emergency protest in Korea on 11 October 

2023. It is active not only in Seoul, but also in Busan, 

Incheon, Daegu, Ulsan, Suwon, Wonju, and other 

regions and universities. 

Now is the time to gather more strength against 

the US and Israel’s heinous ethnic cleansing plans. 

Let’s get more people out on the streets to raise 

awareness of this issue and show that we are against 

ethnic cleansing and the support of Western and pro-

Western governments for Israel.

 Day of Action for Palestine 

Time: 23 Feb (Sun), 2pm

Location: Opposite Israeli Embassy 
(Hyoryeong Building, 32 Mugyo-ro, Jung-gu, Seoul)

Organised by: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  Palestinians in Korea will participate as MCs and 
speakers

Contact : 010-2196-1917(ENG & ARB)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  palestine-solidarity.or.kr  |  instagram@people.freepalestine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Fundraising account 
Shinhan Bank 110-173-517650 (최영준) 

Fund will be used for hosting and 
promoting Palestine solidarity protests

website


